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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창의도시 진주시는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 창의도시들 사이의 지식과 

실천, 그리고 경험을 공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2020년 12월부터 공예 및 민속예술 

국제저널 을 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올해 제 2권을 간행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2권의 주제는 “전통공예의 창의적 전승과 산업화” 입니다. 우리는 제 

2권에서 이 주제에 관한 5편의 논문을 실었습니다. 그 중 몇 편은 2021년 6월 23일 

진주시에서 열린 창의도시 국제 포럼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논문들은 새롭게 투고된 것입니다. 

나는 르나테 브리우스 박사님과 아츠코 마에다 박사님이 여러가지 방식으로 

이 저널에 참여해 주신 것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 저널의 대담 색션에서 

우리는 공예 활동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과 환경친화적인 공예의 이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대담의 주제를 “공예와 환경”으로 정했습니다. 7 분의 학자들, 

실비아 아만(인포렐라이스 대표), 르나테 브리우스(포랄베르크 응용과학대학 교수), 

문선옥(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위티아 피퉁나푸(수코타이 UCCN 포칼포인트), 

다르마 푸트라(우다야나 대학 교수), 카주코 토다테(아니치 예술대학 교수)가 

토론에 참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대담의 주제에 대해서 폭넓은 답변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국내외 편집위원들과 우리 네트워크의 창의도시 

포칼포인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7개 도시들이 그 도시들의 문화유산과 활동에 

관한 원고를 투고해 주셨습니다. 진주시도 2021년 11월 4일부터 21일까지 18일 

동안 개최되었던 2021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에 대한 원고를 투고해 주셨습니다.  

그 이벤트에는 12개 창의도시로부터 13분의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저널에는 서평 색션을 게재했습니다. 저는 창의도시와 관련된 최근의 

출판물에 대한 서평을 해주신 제이트 민티씨와 전진성씨, 이천의 도예 문화에 

대해서 기고해 주신 이천시의 이태호씨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저널이 도시들 간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창의도시들의 스터디, 

연구와 경험에 대한 평가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저널이 국제적 혹은 지역적 수준에서의 UCCN 미션의 목표들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공동편집위원장이신 사사키 

마사유키 선생님의 지원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이 저널을 간행하는 데 재정적이고 

정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규일 진주시장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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